
THE TOWN NEWS 27April 6, 2020   Vol. 1310스포츠

두루마리 화장지,
미국 골프 미니투어

우승자 부상

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에 두루마리 화장

지가 귀한 몸이 됐다. 미국, 유럽에서는 마스

크, 손 소독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

재기 열풍의 중심에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

다. 마트에서도 가장 빨리 동이 나는 물건이

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. 급기야 미국 미니

투어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부상으로 등

장했다.

지난 30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디트로이

트 뉴스는 이날“애리조나주 선댄스 골프클

럽에서 끝난 미

국 여자 골프 미

니투어인 캑터스 

투어 11차전에서 

우승한 새라 버

냄(미국·사진)이 

우승 상금 2,800

달러와 두루마

리 휴지 한 뭉치

를 받았다.”고 전

했다. 버냄은 이 

매체와 인터뷰에서“시상식에서‘우승자에게 

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’면서 두루마리 휴

지를 줬다.”고 말했다.

캑터스 투어 공식 페이스북에는 버냄이 양 

손에 우승 트로피와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

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업데이트됐다. 미시간 

주립대를 졸업하고 2019년 LPGA투어에 데

뷔한 버냄은 상금랭킹 122위(6만6,000달러)

에 그쳐 올해는 주로 미니투어에서 뛰고 있다.

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

투어는 중단됐지만 여자 골프 미니투어는 진

행 중이다. 미니투어는 출전 선수도 50명 안

팎이고 갤러리와 TV 중계가 없어 대회를 계

속 열고 있다. 버냄은“벙커 고무래도 다 치웠

고, 깃대도 절대 뽑는 일이 없다. 컵 속에 플라

스틱 볼을 채워 넣어 볼을 쉽게 꺼낼 수 있도

록 해놨다.”면서“물리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

경기한다.”고 설명했다.

“NBA 역대 최고의 선수는 마이클 조던”

ESPN의 스포츠해설가 스킵 베일리스(69)가 NBA(미

국프로농구) 역대 최고의 선수는 마이클 조던(57)이라

고 말했다.

베일리스는 최근“조던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모두 이

해할 것이다. 조던이 역대최고선수다. 비단 농구뿐만 아

니라 모든 면에서 조던이 진정한 23번이다. 조던이 르브

론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.”고 평가했다.

이어 베일리스는“르브론은 승패가 결정되는 가장 중

요한 순간에서 슛을 던지길 주저한다.”고 주장했다. 

NBA의 시즌중단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마지막 우승

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소리가 많다. 제임스

는 통산 9회 파이널에 올라 3회 우승을 차지했다. 파이

널 MVP도 3회이다. 조던의 파이널 6회 진출, 6회 우승, 

6회 파이널 MVP 수상에는 많이 모자란다. 

한편 르브론 제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

NBA 사무국이 구단의 연습 시설을 폐쇄했지만 개인 체

육관에서 매일 아침 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그런 가운데 NBA리그 재기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

다. 이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던 선수들이 잇따

라 완치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. 

뉴욕포스트는 2일“케빈 듀란트와 세 명의 브루클린 

선수들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됐다”라고 밝혔다. 브루클

린 숀 막스 단장은“이제 모두 건강하다. 코로나19 확진 

선수들이 14일간 자가격리 후 검역에서 음성 판정을 받

았다.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여전히 

강조하고 있다. 나머지 선수와 스태프도 괜찮다.”고 밝

혔다.

듀란트를 비롯한 선수 4명은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

진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이상 지난 현재 완치됐다. 유타

의 루디 고베어, 도노반 미첼, 디트로이트 크리스티안 우

드, 보스턴의 마커스 스마트에 이어 지난 1일 LA레이커

스 선수 2명도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날 브루

클린 선수들까지 최근 완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.

추신수·류현진, 코로나19 재난 수당
하루 4,775달러

메이저리그(MLB) 사무국

이 MLB선수들에게 코로나

19사태에 따른 재난 수당을 

지급한다.

2일‘동아일보’에 따르면 

MLB 사무국과 선수 노동조

합은 5월 25일까지 베테랑 

선수(풀타임 경력 5년 이상)

에게‘재난 수당’으로 하루

에 4,775달러를 지급하기로 

합의했다. 지난달 27일부터 

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총 

60일 동안 베테랑 선수가 받

는 돈은 총 28만6,500달러에 이른다.

추신수(왼쪽 사진)의 올해 연봉은 2,100만 달러이다. 

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메이저리그에서 등록일수는 이

동일을 포함해 186일이다. 예정대로 시즌이 열렸다면 

추신수의‘일당’은 11만2,900달러에 달한다. 코로나19 

탓에 원래 하루 수입의 4.2%

밖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. 같

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

연봉 2,000만 달러인 류현진(

오른쪽 사진)도 4.4%밖에 받

지 못하는 셈이다.

베테랑 자격을 갖추지 못한 

선수는 이들보다 적게 받는

다. 예를 들어 오타니 쇼헤이

(26·LA 에인절스)는 2018년 

아메리칸리그 신인왕 출신이

지만 메이저리그 경력은 2년

밖에 되지 않는다. 이 때문에 

오타니는 재난 수당으로 하루에 1,000달러밖에 받을 

수 없다. 풀타임 3년 차인 최지만(29·탬파베이)이나‘빅 

리그 신인’김광현(32·세인트루이스) 역시 오타니와 비

슷한 상황이다. 상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

만 기본적으로 일당 1,000달러씩 총 6만 달러를 수당으

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.


